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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 

<직조>와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다수의 인쇄, 방송 

매체에 소개되었고 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,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

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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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득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 순간 글쓰기가 시작된다. 무엇을 쓸지 머뭇거리거나 쓰다 멈추게 되는 것은 쓸 말이 없어서가 

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일 때가 많다. 머릿속에는 다양한 장면과 감정, 문장과 생각이 떠다닌다. 그럴 때 

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단어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. 왜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. 왜 이 단어 앞에서 

나는 멈추는 걸까. 그 질문이 방향이 되고 첫 문장을 연다. 나는 이걸 글쓰기의 ‘프롬프트(prompt)’라 부른다. 프롬프트는 

단순한 시작 문장이 아니다. 글쓰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고의 진입점이다. 방향을 잡고 쓸 이유를 묻고 글의 중심을 세운다. 

좋은 프롬프트는 살아 있는 재료를 발견하고, 그 안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며, 쓸 것을 가려내는 선택으로 완성된다. 오래 

품은 생각이든 순간적으로 스친 통찰이든 책 한 구절의 여운이든 내 안에서 계속 말을 걸어온다면 그건 이미 글이 되려는 

무언가다. 그 재료를 끌어내는 건 묻고 또 묻는 일이다. 왜 지금 이 장면이 떠올랐을까. 질문이 있어야 글이 머무르지 않고 

흘러간다. 무엇을 쓰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스스로 결정하는 일도 글쓰기의 일부다. 떠오른 감정과 생각을 모두 쓸 수는 

없다. 문장은 덜어낼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. 이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단서를 붙잡고 질문을 만들고 선택하는 일이다. 이 

셋이 맞아떨어질 때 문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. 어떤 기억은 쓰고 어떤 감정은 흘려보낸다. 그 과정의 끝에서 비로소 글이 

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. 

중간
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

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.

특정 주제나 내용에 

치우치지 않는 

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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